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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에

 

대한

 

관심이

 

높아지면서

 

자전

 거와

 

인터렉션을

 

접목시켜

 

새로운

 

방향

 성을

 

제시한다면

 

새로운

 

파급효과가

 

있

 다고

 

기대해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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르포르타주

인터렉션이라는

 

분야를

 

자전거에

 

도입을

 

한다면

 

여러

 

가지

 

요소로

 

생각을 할 수 있을 듯 싶다. 그리고 자전거도로

 

및

자전거

 

시설물에도

 

적용을

 

시켜

 

여러

 

방면으로

 

사용이

 

가능하게끔

 

무궁무진할

 

듯

 

싶으며, 현재의

 

문제점들을

 

보완할

 

수

 있는

 

아이디어

 

및

 

발상의

 

전환의

 

기회가

 

있다고

 

생각한다.

자전거와

 

인터렉션

자전거와

 

소통할

 

수

 

있는

 

것들은

 

무엇이

 

있을까?.. 자전거와

 

자전거사용자, 자전거와

 

보행자, 차와

 

자전거, 자전거와

 

도로

 등

 

서로

 

소통할

 

수

 

있는

 

매체는

 

많다. 각각의

 

소통의

 

상대들은

 

서로

 

상호보완적으로

 

연결이

 

되어

 

있으며

 

서로간의

 

커뮤니

 케이션이

 

가능한

 

범위

 

및

 

가능성을

 

찾는다면,  색다른

 

아이디어

 

및

 

자전거문화를

 

만드는데

 

기여를

 

할

 

것이다.

a.자전거와의

 

소통

<기획의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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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.

 

자전거도로의

 

커뮤니케이션

<그림1-기존의

 

자전거

 

표시>

자전거도로가

 

현재

 

많이

 

생겨나고

 

있으며, 도로에

 

따라

 

자전거

 

사용자들

 

역시

 

늘어나게

 

될

 

것이다. 자전거도로와

 

자전거와

 의

 

소통은

 

무엇이

 

있을까? 난

 

자전거도로위의

 

자전거마크를

 

눈여겨

 

보았다. 단지

 

자전거도로라는

 

표시를

 

하는

 

것이

 

아닌

 자전거도로라는

 

것을

 

한번

 

더

 

확인시켜주는

 

그리고

 

안전을

 

확보해주는

 

자전거마크는

 

어떨까?

자전거가

 

다가갔을

 

때

 

자전거마크가

 

불이

 

들어오면서

 

시야를

 

확보해주고

 

밤엔

 

자전거

 

도로

 

마크가

 

빛을

 

발하면서

 

안전을

 고려한

 

커뮤니케이션과

 

자전거

 

이외의

 

자동차

 

및

 

오토바이가

 

지나갔을

 

경우

 

적색의

 

불빛으로

 

경고음과

 

함께

 

경고를

 

하는

 방식을

 

고려한

 

커뮤니케이션

<그림2-자전거가

 

다가

 

왔을

 

때> <그림3-자동차

 

및

 

오토바이가

 

다가

 

왔을때>

자전거와

 

인터렉션



스폿

 

르포르타주

전의

 

인터렉션에

 

대한

 

내용

 

중

 

자신의

 

몸에

 

맞게

 

조절이

 

되는

 

인터렉션이

 

있었다. 자전거

 

역시

 

사람들의

 

신체구조가

 

다

틀리다. 옷에

 

맞는

 

맞춤형

 

슈트와

 

함께

 

가장

 

자신의

 

팔길이

 

및

 

페달

 

위치

 

키에

 

맞게

 

사용자와

 

자전거가

 

맞추어진다면

편안하게

 

자전거를

 

타지

 

않을까?...

c. 사용자와의

 

인터렉션

<그림4> <그림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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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폿

 

르포르타주

유럽의

 

자전거문화

 

중

 

수신호가

 

잘되어

 

있어

 

자전거와

 

자전거, 자전거와

 

차

 

그리고

 

보행자끼리

 

서로

 

안전하게

 

문화가

형성이

 

되어

 

있었다. 그런

 

부분에서

 

자전거의

 

한

 

부분에

 

수신호를

 

손이

 

아닌

 

문자로써

 

표현을

 

한다면, 수신호를

 

모르는

 

사

 람들까지

 

쉽게

 

인지를

 

하여

 

안전사고

 

및

 

원활한

 

의사소통이

 

되지

 

않을까?...

수신호는

 

그

 

수신호의

 

뜻을

 

아는

 

사람들만 알 뿐 그 이외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. 유럽처럼 자전거에

 

대한

 

수

 신호

 

및

 

문화가

 

잘되어

 

있는

 

곳이라면

 

문제가

 

없지만, 그렇지

 

않은

 

부분에선

 

수신호를

 

문자화

 

시킨다면

 

효율적일

 

것이라

 생각을

 

한다.

d. 자전거의

 

수신호

 

커뮤니케이션

<그림6> <그림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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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위에서

 

언급한

 

내용

 

이외에도

 

자전거주차장등

 

시설물에

 

대하여

 

안전

 

및

 

관리를

 

위한

 

부분의

 

아이디어

 

및

 

발상

 

그리고

 

외

 적인

 

요소에서

 

실현

 

가능한

 

재미있는

 

아이디어가

 

있다면

 

큰

 

도움이

 

될

 

것이며, 재미있는

 

한

 

요소로

 

작용을

 

하여

 

자전거의

 사용자들이

 

늘어

 

날수도

 

있다는

 

기대감을

 

가져본다. 또한

 

인터렉션의

 

분야가

 

실내뿐

 

아닌

 

실외적인

 

공공장소에서도

 

적용

 이

 

된다면

 

사용자중심의

 

공공디자인이

 

될

 

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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